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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년취업은 매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률 제고방안으로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추

진 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인 정부지원 참여도, 교육이수 정도,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인 4가지로 분류하고 창업성과(매출액, 존속

기간, 존폐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

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육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부사업 참여도가 많을수록 기업 존속기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속지원 매개효과에서는 지리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 모두 창업성과간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예비)청년창업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 

지원기관에서는 원활한 기업 관리와 선정을 위하여 기업 특성들을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도출하

기 위하여 창업기업의 시기별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강원도, 청년창업, 창업, 후속지원, 창업성과

Ⅰ. 서론

1.1 연구배경

국가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며 경기가 침체 

되며 기업에서는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ICT, 인공지능 등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일

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구직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고용 파생효과를 위하여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외의 많은 사례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서 만들

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Wallsten(2001)은 기

업 진입이 증가할수록 기업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고 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39세 취업자수는 

2014년 112,333명에서 2018년 111,377명으로 매년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국대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인 취업자와 실업자 중에 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는 2018년 실업률은 전국 

3.8%, 강원도 2.9%로 나타났다.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비율이 상

승하였지만 강원도 나이대별 전출인구수를 살펴보면<그림 1> 
2018년에는 220,252명으로 도내 취업으로 취업인구수 증가 보

다는 20대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유출로 인한 결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전출률은 43.7%
로 특히, 20대의 전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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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2018)

<그림 1> 강원도 나이대별 전출 인구수

전출인구의 20.1%인 대부분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강원도 내 고학력 구직

자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

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

로 낮고, 청년층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지리적 요인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지역별 임금조사 결과에서는 2017년도 강원도의 평

균 임금은 서울지역 대비 84만원이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 보면 41만원 정도 낮았다. 상대

적으로 편의 및 문화시설의 편익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

동하려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서의 강원도 사업체 업종 비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89%이상을 차지했으며,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5.6%였고, 10인 미

만의 영세한 사업체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강원도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있어 

불안이 내재되 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적어 고학력 

수준의 일자리 부족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창업성과를 분

석해보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미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사업성과에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어떤 특성이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비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강원도 창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강원도 창업창업 프로젝트

강원도에서는 도내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창업 지원사업으로 크게 사업화, 교육·
컨설팅, 자금·시설, 재도약 등 단계별 분야별로 나뉜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으

로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18세에서 만39세 사이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또는 1년 

미만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기술력 

있는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을 통하여 강원도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을 후속적

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

다. 본 사업은 폐업이나 휴업이 아닌 창업기업을 유지하는 기

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다음단계의 ․시장 판로개척

이나 마케팅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자금

을 지원한다.

2.2 정부 창업지원사업

기존의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정부 창업지원정책 통한 창업성과로 만족도, 자아

실현, 매출액, 고용성과, 창업의지 등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

다. 이창구‧서영욱(2018)은 청년 창업가의 정부의 자금지원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정부의 멘토링 지원은 고용에 있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정부의 창업 지원서비스의 필요

성과 성과를 입증하였다. 특히, 전인오(2012)는 정부 정책지원

(자금·인력·마케팅 지원)이 청년창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금지원의 영향이 가장 높게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설비구축 

등 초기자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초기자금은 창

업을 하려는 청년에게 있어서 부담되고 비중있는 것이기 때

문에 정부 정책지원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통한 창업성과와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 

강원도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본 연구를 위하여 강원도의 대

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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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기술력 있는(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을 통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으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본 사업에 선정된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과 창업자의 별도 자부담금으로 1년 동안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이외에도 창업교육, 컨설팅, 멘

토링 등 부가적으로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2.2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이후 3년까지 폐업하지 않

은 생존한 기업에 한하여 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

업’에 선정되고 협약 이후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포

기, 폐업, 이전, 휴업(중단)한 상태가 아닌 창업기업이여야 한

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충족하고, 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하

여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

원·등록 등 창업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2.3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

Kierulff(2005)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인식 개선과 확실성 등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역량은 체

계화된 교육을 통해 강화 될 수 있고,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

다고 하였다(Timmons, 1994). Kirzner(1997)는 창업교육은 기회 

창출과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성공한 창업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용

희 외(2016)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

움으로 창업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여 대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상균(2016)은 (예비)창업자는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 전 과정 배움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

아가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홍효석·설병문(2013)은 창

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게서 창업 계

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학습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이며, 지식 및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잠식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해준다(Dickson, 1996).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

았을때 학습하는 조직문화는 기업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해준다. 단순히 시장지향성만으로는 기업목표를 달성하

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습지

향성은 기업성과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Slater & Narver, 
1995).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조직구

조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조직전략은 신속한 외부환경 대

응에도 유리할 것이다(Carland et al., 1984).

2.4 지식재산권 관련 선행연구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

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
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

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업은 일반창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조달, 투자회수에 있어서 창업성과가 높게 나타났

다(Mann & Sager, 2007). 또한, 특허를 기반한 창업기업은 독

창성과 발전가능성에 검증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성 확보와 차

별화가 되어있어 유리하다(Mann & Sager, 2007). 특허를 바탕

으로 기술을 기반한 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더 나

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이윤 창출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Aghion & Howitt, 1990).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공개하여 

확산 시켜 수익창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Acs & Plummer, 
2005). 결국, 경쟁력 있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재무적 실적

을 상승시킬 것이다(DeCarolis et al., 1999).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조건은 핵심자원을 확보하는 것

(Barney, 1991)이므로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특허를 보유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2.5 인증 관련 선행연구

중소기업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

는데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인증제도에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있는데 벤처투

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요건에 충족되

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이 있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경영혁신형 중소

기업 인증은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연구개발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소나 부서에게 요건에 충족

되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

구개발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에 여성대표자로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인증

을 받을 수 있다. 유연우·노재학(2011)의 연구에서는 제조 벤

처 인증 및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에는 평균적

으로 재무효과, 마케팅효과, 이미지효과, 창업효과, 세제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화득(2009)은 이노비즈 인증

과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감축시켜 미래 경

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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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신상혁·김문겸(2013), 김인성 외(2011) 등의 연구에

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제도가 재무적 성과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6 후속지원 관련 선행연구

후속지원은 기존에 창업기업이 1차적으로 지원 받은 이후, 
후속적인 관리차원으로 연속하여 추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

업의 시장에서 초기에서 성장단계에  진입할 때 창업 단계별 

성공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Timmons et al., 1987). 창업 초기 이후 시장

경쟁력에서 도태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수반

될지라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넘지 못할 수 있다

(Barr et al., 2009; Murphy & Edwards, 2003). 최근 창업 단계

별 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창업기업의 내·외부환

경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창업 단계별 극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은 중요하며 단계별로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승창(2014)
은 연계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계지원을 통하

여 현금흐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정부지원 시스템 활성

화로 창업기업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결

국,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후속관리가 중요하다.
  

2.7 창업성과 관련 선행연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적성과,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ovin & Slevin(1990)은  

성과분석으로 매출액, 매출성장율, 매출이익, 투자수익률에 대

한 중요도와 창업자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인 성과자료를 사

용하였다. Venkatraman & Ramanujam(1986)는 성과측정을 위

하여 크게 3가지를 사용하였다. 재무적 지표로 투자자본 수익

률,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등을 사용하

였고 비재무적 지표로서 시장점유율, 성장률 등을 사용하였

다.  주관적 지표로 만족도, 근로생활의질, 사회적 책임 등을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고봉상 외(2003)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계량적 성공과 주관적 

성공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량적 성공은 매출

액, 자산대비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등이 있고, 주관적 

성공은 목표 달성정도, 생존확률, 종업원 만족도로 두었다. 
김영산 외(2003)의 한국기업의 폐업 및 합병 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합병 

혹은 폐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존속기간이 5년 이하, 6~10년 

사이의 기업들은 폐업이나 합병이 낮았고 부채비율이나 유동

비율 같이 금융에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6가지 특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한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

트’의 청년 창업기업의 특성들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던 창업기업의 특성을 

보유한 상태로 시작한 창업의 경우 어떤 특성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

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교육, 지

식재산권, 인증 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만 강원도 창업지원사업의 연구와 청년층 나이에 대한 분류, 
강원지역에 대한 지리적요인(영동‧영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후속지원에 대한 연계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

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청년

창업 프로젝트 수혜 창업기업 중 창업성과(매출액, 기업 존속

기간, 존폐여부)를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8 사회경험과 연령 관련 선행연구

박한림‧오헌석(2016)은 창업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

가는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체화시

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의 경험과 비일

상 경험을 통하여 성장한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험은 사업

을 시작하여 성과에 유용할 것이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경험

은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창업자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hane et al., 2000). 
황인규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근무경험, 관리경험

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창업자가 높은 창업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

다(Weick, 1996). Becker(1975)는 경험과 선행지식이 많을수록 

상황적응 능력과 지식형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Roure & 
Maidique(1986)는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

무와 유관한 경험이 있을 경우 성과가 높았다. 김민수 외

(2010)는 창업자의 학력과 경력은 기술 창업기업에서 중요하

고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고학력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자의 경력 특성이 기업

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민수 외, 2010).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사회

경험이 대체적으로 짧아 학습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험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사회

경험을 직접측정하지 않고 연령을 대용치로 측정하여 통제변

수로 활용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Bhuiyan & Ivlevs, 2019;  
Patel et al., 2019).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변수 설정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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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리적 요인 관련 선행연구

창업기업의 위치인 지리적요인은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부분

이다. Marshall(1890)은 유사한 기업들이 집적함에 따라 효율

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서 기업간의 

네트워크 조성은 기업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성장하는 것이다(이진형, 2006). 이금숙‧박소현(2019)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이 창업에 관련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입이 많은 지역이 

창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재훈(2014)의 지역성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성장경로는 지역별로 상이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원주와 춘천지역은 성장하는 지역

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강릉지역은 저성장 지역에 속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태백‧삼척‧영월의 폐광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저성장 경로를 보여주었다(김재훈, 2014). 
강원도 기본통계 자료의 영동․영서지역를 인구, 기업체 현황

을 살펴보면, <표 1>에서 2017년도 주요 시별 인무밀도(인구

수/면적㎢)는 대체적으로 영동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구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표 2>와 같이 영서지역이 

영동지역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수는 인

구수와 유사한 양상으로 영서지역이 기업체수는 상대적으로 

약 1.7배 가량 많다<표 3>. 
선행연구에서 지리적 요인은 지역별 성장률, 특성 등에 따

라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영동․영서지역을 통

제변수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2017년도 주요 시별 인구밀도

(단위 : 명/㎢)

지역
영서 영동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인구밀도
(인구수/㎢)

254.6 396.9 207.4 519.7 152.0 787.0 58.4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표 2> 영동 영서지역 연도별 인구수

(단위 : 백명)

년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서 2,444 2,459 2,469 2,504 2,518 2,524 2,532 2,542 2,558 2,565 2,568

영동 588 583 582 584 582 580 579 576 571 568 567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표 3> 영동 영서지역 연도별 제조업체수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서 3,775 3,675 3,665 3,616 3,740 3,845 4,105 4,558 4,721 4,770 5,207

영동 2,587 2,500 2,516 2,481 2,496 2,589 2,699 2,905 2,808 2,862 3,139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Ⅲ.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분석해보고자 하는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대상 창업기업 특성들이 창업성과(매출액, 존속

기간, 존폐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청년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교육, 지식재산권, 인증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보유정도

에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아가, 창업기업의 4가지의 특성들이 창업성과인 매출액, 존속

기간, 존폐여부에 있어서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에 나

타내는지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

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2 가설설정

3.2.1 정부지원사업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영향에 대하

여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창업기업의 서

로 다른 크기, 상태, 특성 등 때문에 정부 지원정책이 창업기

업의 니즈를 적재적소에 모두 맞출 수 없어 동일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Kuratko, 2016). 송치승‧박재필(2013)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이나 대표자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재무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인오(2012)는 창업자금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에게 창업성과

를 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태 외

(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매출, 고용 증가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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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었던 반면 정부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에 관

한 연구도 있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창업기업 자

체 노력을 저해시켜 자생력을 잃어 성과를 낮출 수 있다(송치

승·박재필, 2013).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로는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요소

들을 패키지하여 지원하는 것은 성공확률을 높이고 클러스터 

형식의 지원은 입주한 창업기업에게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Siqueira et al., 2016). 선행논문을 통해 

정부지원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예비‧초기 창업기업

에게 취약점을 해소시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 Ⅰ: 창업기업 특성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Ⅰ-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창업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1-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매출액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1-2: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기업 존속기간

(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1-3: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기

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

회로 선행연구에서 체계화된 장기 창업교육은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전인오, 2012). 홍효석·설
병문(2013)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은 청년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은 

창업계획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재·황보윤(2010)은 창업교육 전과 후를 비교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이후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역량은 후천적으로 교육, 학습을 통하여 주로 습득

되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창업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혜선·박배진, 2009). 박재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은 자기 유능감과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

가 나타났고 결국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정부지원에서의 창업교육 

기업의 우수한 성과도출에 기여할 것이다(천동필, 2018). 이를 

통해 창업교육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

가설 Ⅰ-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2-1: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Ⅰ-2-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

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2-3: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식재산권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가 있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를 통해 시장에 확산시키고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이다(Acs & 
Plummer, 2005). DeCarolis et al.(1999)는 우수한 특허를 보유

한 기업일수록 기술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어 재무성과를 향상

시킬 것이다. 정두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특허를 기반 창

업기업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혁신성 등에서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용규모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

찰출 효과가 나타났고 제품판매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

업규모도 확대되었다(정두희 외, 2019).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

디어를 기반판 제품은 독창적이고 시장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

문에 매출이 증가 할 것이다(Chen, 2007). 이외의 선행연구에

서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긍정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들

이 있었다. 기술보증지금 연구자료(2014)에 따르면 기술창업기

업의 생존율은 82.5%이고 일반창업기업의 생존율은 29.6%로 

지식재산권,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우 생존율이 약 53% 
정도 높에 나타났다.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생존율과 매

출 등 전반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Ⅰ-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1: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매출액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2: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기업 존속기간

(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인증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인증제도는 기업 운영에 있어 세제혜택, 이미지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또

는 세제혜택이라는 이점이 있어 기업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인성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

하여 이노비즈 인증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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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다. 또한 이노

비즈 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경영성과인 수익성에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상혁·김문겸(2013)의 이노비즈와 메

인지브 인증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기업성과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성·김원배(2013)의 이노비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서 긍정적은 결과를 나타냈고 재무성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창업성

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

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Ⅰ-4: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4-1: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Ⅰ-4-2: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

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4-3: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후속지원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이 창업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에서는 창업기업이 지원받은 이후 그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

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창업성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Pontikes 
& Hannan(2014)은 창업기업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

식에 따른 맞춤화는 매우 중요하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단계에 맞는 사후관리 차원의 후속지원에 

대한 창업성과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정

부 지원사업 참여정도, 교육이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 대표자의 사회경험도, 창업기업 소재지의 지리적요

인이 후속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것

이다. 나아가, 창업기업의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간접 매개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후속지원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었다.

가설 Ⅱ: 창업기업 특성은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Ⅱ-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후속지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Ⅱ-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4: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Ⅲ-1: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2: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3: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생존할 것

이다.

가설 Ⅳ: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Ⅳ-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매

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Ⅳ-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Ⅳ-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매출

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Ⅳ-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Ⅴ: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Ⅴ-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기

업 존속기간(기업연령)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Ⅴ-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기업 존속기

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Ⅴ-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

이다.
 Ⅴ-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기업 존속기

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Ⅵ: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존폐여

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Ⅵ-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존

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Ⅵ-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존폐여부 간

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Ⅵ-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존폐

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Ⅵ-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존폐여부 간

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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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제변수

3.3.1 사회경험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Roure & Maidique(1986)의 연구에서는 현 직무와 성격과 동

일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창업성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외(2010)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경력특

성과 창업교육 경험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왔다. 실무 및 창업경험, 직장생활 등 사전경

험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황인규 외(2017)는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창업자의 근무 및 

관리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

식이나 경험이 많을수록 처음 접하게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결국 창업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이

끌 수 있기 때문이다(황인규 외, 2017). 박원미‧최수영(2014)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사례연구에서는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

험이 있을 경우 창업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나타난 인

적자본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여 창업자의 나이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3.2 지리적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창업기업의 소재한 지리적 요인에 관련된 선행논문으로 류

준영 외(2014)의 서울지역 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업의 위

험성이 높아지고 단일의 유사업종 밀집이 높은 지역일수록 

위험률이 낮게 나타났고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특

정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 기업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김현철(2019)의 골목상권 매출액의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는 업종 수가 많고 상권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을 연구하거나 골목상권으로 지역

과 산업특성이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이 다른 연구지만,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강원도를 크게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으로 나누어 두 지역간의 특화된 산업에 따라 창업성과에 차

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

리적 요인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

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의 유형과 조작적 정의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변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참고출처

독립
변수

정부사업
참여

창업과정 자금,
정보 등 지원

정부지원사업 수혜 건수
(비율척도)

곽규태 외(2018),
전인오(2012)

교육이수
창업관련 기술,
지식, 자문 제공

교육이수 건수
(비율척도)

이승재·황보윤
(2010),

전인오(2012)

지식재산권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보유건수
(비율척도)

정두희 외(2019),
Chen(2007)

인증 보유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 
인증 획득

인증보유 건수
(비율척도)

김인성 외(2011),
김인성·김원배 

(2013),
신상혁·김문겸

(2013)

매개
변수

후속지원 후속지원 지원여부(명목척도) -

종속
변수

창업성과

창업 후,
발생 매출액 

로그매출액
(비율척도)

고봉상 외(2003),
김영산 외(2003)

존속기간
(기업연령)

창업 후 존속기간
(비율척도)

존폐여부
기업유지 폐업 유무
폐업 : 0, 생존 : 1

(명목척도)

통제
변수

사회
경험

창업자의 나이
창업 당시 나이

(비율척도)

황인규 외(2017),
Roure &

Maidique(1986),
김민수 외(2010)

지리적 
요인

창업기업 소재지
영동 : 0, 영서 : 1

(명목척도)
김현철(2019),

류준영 외(2014)

<표 4>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3.5 연구데이터 및 통계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8년 9년 동안 ‘예
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총 

236개 기업 중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3개 기업을 제외한 233개 기업의 자료를 연구 데이터로 하였

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
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이후 그 다

음해인 1년차부터 최대 6년차 사이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후속지원을 받은 여부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원대상  <표 5>와 같다. 총 수집된 데이터는 AMOS 18.0

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선정현황(2010년~2018년)
(단위 : 명)

구 분 생존 폐업 포기 중단 합계

2010년 10 36 1 2 49

2011년 9 18 2 1 30

2012년 9 13 1 　 23

2013년 6 15 　 　 21

2014년 8 8 1 　 17

2015년 9 5 1 　 15

2016년 14 　 　 　 14

2017년 29 4 1 　 34

2018년 26 4 　 　 30

합계 120 103 7 3 233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4호 (통권70호) 143

Ⅳ. 실증분석 결과

4.1 가설검정 결과

후속지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

과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설정한 가설들이 채택된 것으

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상한 가설Ⅰ에서 첫 번째 특성인 정부지원사업 참여도

의 경우 창업성과인 매출액의 검증결과는 β=.075, t=4.069, 
p<0.01, 기업의 존속기간의 검증결과는 β=.266, t=5.831, 
p<0.01, 존폐여부의 검증결과는 β=.061, t=6.327, p<0.01로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성인 교육이수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매출액은 β=.001, t=.306, p>0.1과 존폐여부는 β

=-.001, t=-.364, p>0.1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존속기간에 대한 

결과는 β=-.019, t=-2.075, p<0.05 채택되었으나 부(-)의 방향

으로 나타나 오히려 교육이수 정도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특성인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에 대해 검증한 결과 

매출액은 β=.028, t=2.481, p<0.05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존속기간의 검증결과 β=.041, t=1.456, p>0.1과 존폐여부의 검

증결과는 β=.002, t=.309, p>0.1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네 번째 특성인 인증 보유정도는 존속기간에 대한 검증결과 

β=.136, t=1.438, p>0.1로 가설은 기각되었고, 매출액의 검증

결과는 β=.111, t=2.914, p<0.01로 가설은 채택되어 인증 보유

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폐여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β=-.079, t=-3.964, 
p<0.01로 채택되었으나 존폐여부에 대한 영향은 부(-)의 방향

으로 나타나 기업의 존폐여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과 후속지원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Ⅱ에 대하

여 분석한 결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후속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β=.059, t=6.475, p<0.01 나타났

다. 교육이수를 많이 받은 창업기업이 후속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결과 β=.004, t=2.320, p<0.05으로 채택

되었다.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β=.019, 
t=3.226, p<0.01으로 채택되었다. 인증 보유정도가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β=.078, 
t=4.058, p<0.01으로 채택되었다. 
후속지원을 많이 받은 창업기업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Ⅲ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인 

매출액의 경우 β=.375, t=5.293, p<0.01, 존속기긴의 경우 β

=1.259, t=7.141, p<0.01, 존폐여부의 경우 β=.240, t=6.446, 
p<0.01으로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 채택되었다.

<표 6>은 연구모형을 분석한 가설검증 결과이며, <그림 3>
은 검증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 가설 검증결과 

<표 6>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설 변수 경로 변수 β t P

HⅠ-1-1 정부사업

→

매출액 .075 4.069 ***

HⅠ-2-1 교육 매출액 .001 .306 .760

HⅠ-3-1 지식재산권 매출액 .028 2.481 **

HⅠ-4-1 인증 매출액 .111 2.914 ***

HⅠ-1-2 정부사업 존속기간 .266 5.831 ***

HⅠ-2-2 교육 존속기간 -.019 -2.075 **

HⅠ-3-2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041 1.456 .145

HⅠ-4-2 인증 존속기간 .136 1.438 .150

HⅠ-1-3 정부사업 존폐여부 .061 6.327 ***

HⅠ-2-3 교육 존폐여부 -.001 -.364 .716

HⅠ-3-3 지식재산권 존폐여부 .002 .309 .757

HⅠ-4-3 인증 존폐여부 -.079 -3.964 ***

HⅡ-1 정부사업 후속지원 .059 6.475 ***

HⅡ-2 교육 후속지원 .004 2.320 **

HⅡ-3 지식재산권 후속지원 .019 3.226 ***

HⅡ-4 인증 후속지원 .078 4.058 ***

HⅢ-1 후속지원 매출액 .375 5.293 ***

HⅢ-2 후속지원 존속기간 1.259 7.141 ***

HⅢ-3 후속지원 존폐여부 .240 6.446 ***

* P<0.1,  ** P<0.05, *** P<0.01

4.2 매개효과 분석결과

창업기업의 4가지 특성과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

여부)간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을 이용하였다.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 4가지 모두 각각의 종속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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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동일한 결과로 간접 매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는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다. 
 

<표 7>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부사업 → 매출액 .214*** .165***

교육 → 매출액 .025 .010

지재권 → 매출액 .110** .088**

인증 → 매출액 .142*** .113***

정부사업 → 존속기간 .299*** .233***

교육 → 존속기간 -.049** -.068**

지재권 → 존속기간 .080 .051

인증 → 존속기간 .095 .055

정부사업 → 존폐여부 .319*** .259***

교육 → 존폐여부 .006 -.012

지재권 → 존폐여부 .038 .011

인증 → 존폐여부 -.118*** -.154***

정부사업 → 후속지원 .254*** .254***

교육 → 후속지원 .077** .077**

지재권 → 후속지원 .114*** .114***

인증 → 후속지원 .154*** .154***

후속지원 → 매출액 .193*** .193***

후속지원 → 존속기간 .257*** .257***

후속지원 → 존폐여부 .237*** .237***

정부사업 → 후속지원 → 매출액 .049***

교육 → 후속지원 → 매출액 .015***

지재권 → 후속지원 → 매출액 .022***

인증 → 후속지원 → 매출액 .030***

정부사업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65***

교육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20***

지재권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29***

인증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40***

정부사업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60***

교육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18***

지재권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27***

인증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37***

* P<0.1,  ** P<0.05, *** P<0.0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특성과 창업성과인 매출액, 기업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지원이 미치는 매개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특성인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성과인 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 후속지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속지원의 간접 매개효과를 보였다. 정부지

원사업 참여도가 활발한 창업기업은 전반적으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특성인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존속기간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매출액이나 존폐여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이나 프로

그램 자체가 교육이수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에 관한 정도에 대한 영향은 유의지 않은 결

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지원에 대한 매개효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창업성과 중 매출액에서는 수치적으

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연계지원을 통한다면 존속기간

을 늘려 폐업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특성인 지식재산권의 보유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매출액과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존속기간이나 

존폐여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창업성과 간에 후속지원에 대한 

간접 매개효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

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존속하는 것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존속기

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금액지원을 통하여 기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

용들을 해소시켜 준다면 기업의 매출액이나 기업 존속에 효

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특성인 인증 보유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후속지

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존속기간과 존폐여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인증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서는 간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보

유정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게 후

속적인 지원은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통제변수인 사회경험도(나이)의 경우, 나이가 많은 

창업기업은 수치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기업의 가능성이 없

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편이고, 젊은 대

표자일수록 수치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가 부진하더라고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도전정신과 끈기있는 성향을 보이는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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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통제변수인 지리적 요인의 경우 지리적 요인은 창

업기업이 후속지원을 받아 생존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 시, 성과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기업이나 존속기간이 짧

은 창업기업의 경우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

이 발생한다. 간접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

도, 교육이수정도, 인증보유 정도가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

인 성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후속지원도 여러차례 받았고 

결국 긍정적인 창업성과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성과관리 측

면에서 기업 선정기준이나 기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창업 활성화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

하여 지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도 강원지역 성공

적인 창업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시기마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5.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인 성과로 매출액, 기업의 존속기간이

나 여부에 대한 성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청년창업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들에 대하여 분석해보지 못하였고 강원도 내의 청년창업기업

에 대한 분석에서 지리적인 분석의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 외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매출액이나 기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지만 창업성과를 다각화한 성과를 

분석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강원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특정사업에 대한 

데이터 샘플로 분석하여 자료수집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다양한 표본자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수

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연구 데이터의 경우 후속지원 3년

정도로 단기적인 후속지원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단기적·
장기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후속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청년창업자들의 적극적이고 활

발한 창업활동을 위한 방안과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장기화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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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 Startup Support Project in

Gangwon-do Province on 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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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youth employment has become a social issue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policies to support youth start-ups to create 
jobs voluntarily as a way to enhance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the case of young people in Gangwon Province, the number of 
people moving to other regions is increasing.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actual achievements of youth start-ups through the 'Youth Start-up Project' in 
Gangwon-do. I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education comple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tention, and certification reten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hypotheses that the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performance (sales amount, duration of existence, or whether they are retained or not). Age and geographical factors 
(Yeongdong and Yeongseo) were injected as control variables to see how they affect them. Furthermor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subsequent support between start-up performance would have 
a positive intermediary effec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remaining characteristics, except for education comple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ales, and that 
the mor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the longer the duration of the company's existe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projects was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arameter, follow-up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and the subsequent support mediating effect show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performance, except for geograph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customized suppor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start-ups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young start-ups. Support agencies need to refer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for smooth management and selection. In 
the Gangwon-do area,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provide timely and organic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n order to produce 
successful start-up cases.

KeyWords: Gangwon-do Province, Youth start-ups, Start-ups, Follow-up support, 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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